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안법 개정안’)’이 가결되었음.

(양곡법 개정안) 쌀 등 양곡의 선제적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과잉생산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됨.

-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적으로 쌀 적정 재배면적 및 

논타작물 전환 목표를 체계적으로 계획하도록 함.

- 과잉생산이 불가피하거나 가격 하락이 발생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이 미곡(쌀) 매입 

등을 포함한 수급안정대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함.

(농안법 개정안) 주요 농산물에 대한 안정적인 생산·공급 체계 구축과 가격 급락 시 생산자 보호를 위해 마련됨.

- 정부 및 지자체가 농산물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생육부터 출하까지 선제적 수급 관리 체계를 법적으로 구축

하도록 함.

- 수급 불안 시 정부의 농산물 수매 등 사후조치를 강화하고, 해당 연도의 농산물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

으로 하락하는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를 신설함.

❙‘양곡법’과 ‘농안법’ 주요 개정 내용❙
법안 주요 내용 현행 개정 후

양곡법

양곡수급계획* 신설 조항 ·농식품부 장관은 미곡과 기타 양곡에 대한 수급 계획을 수립해야 함.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신설 조항
·생산자단체 대표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
·양곡 수급 계획 수립 시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양곡수급안정대책 신설 조항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 이상의 과잉생산 혹은 가격 하락이 발생한 
경우, 쌀 수매 등의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의무화

농안법

농산물수급계획 신설 조항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산물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함.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신설 조항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법제화
·주요 농산물의 생산·유통 조절 대책을 심의하도록 함.

농산물가격안정제도 신설 조항
·일정 기간(해당년도)의 농산물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산자에게 지급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신설 조항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대상 품목 선정 및 차액의 지급 비율 심의

*개정 전에는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을 ‘양곡수급계획’이라 불렀음. 이번 개정안에서는 ‘양곡수급계획’을 별도로 신설하고, 기존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은 ‘정부양곡수급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개정안 제6조에 유지함.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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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동향

미국, 7월 실업률 4.2%❙2025-08-01 미국 노동통계국

Ÿ 2025년 8월 1일 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은 7월 고용 동향(Employment Situation)을 

발표하며, 7월 실업률이 4.2%로 전월 대비 0.1%p 상승하였다고 밝힘.

- 지난 7월 미국의 비농업 부문 종사자 수는 전월 대비 73,000명 증가하는데 그치며, 지난 4월 이후 정체 상태를 지속함.

- 경제활동 참가율은 62.2%로 전월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전년 동월 대비로는 0.5%p 하락함. 고용률은 59.6%로 

전년 동월 대비 0.4%p 하락함.

Ÿ 보건의료 부문의 7월 고용은 전월 대비 55,000명 증가했으며, 이는 이전 12개월 월평균 증가분(42,000명)을 

상회하는 수준임.

Ÿ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의 7월 고용은 전월 대비 18,000명 증가하였으며, 개인·가족서비스 부문 또한 전월 대비 

21,000명 증가함. 

Ÿ 7월 연방 정부 고용은 12,000명 감소하였으며, 광업, 제조업, 운수업, 도·소매업 등 나머지 업종은 거의 변화가 

없었음.

Ÿ 민간 비농업 부문 전체 근로자의 7월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 대비 0.3%(0.12달러) 올라 36.44달러를 기록했

으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3.9% 상승한 수치임.

v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9월에 열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전까지 미국 고용 시장 둔화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의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것인지 면밀히 관찰하고 9월 기준금리를 결정할 것으로 보임.

❙ 2024~2025년 7월 미국 비농업 부문 종사자 수 및 실업률❙

https://www.bls.gov/news.release/empsit.toc.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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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 동향

7월 소비자물가 2.1% 상승 ❙2025-08-05 통계청; 기획재정부

Ÿ 2025년 8월 5일 통계청은 7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다고 발표함.  

- 석유류 가격 하락, 가공식품 오름세 둔화 등으로 전월(2.2%) 대비 소폭 둔화(주간브리프 Vol. 26)

-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는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하며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함.

-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하였으며, 전월 대비 변동 없음.

-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5% 하락하였으나, 전월 대비 1.2%p 상승한 수준임.

Ÿ 품목 성질별로 전기·가스·수도(2.7%), 개인서비스(3.1%)의 물가상승률*이 높았고, 공공서비스(1.4%), 공업

제품(1.6%)의 물가상승률*은 비교적 낮았음.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

- (농축수산물) 농산물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0.1% 하락함. 반면, 축산물과 수산물 물가는 각각 3.5%, 7.3% 상승하며 

전체 농축수산물(2.1%) 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이 됨.

- (공업제품) 석유류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0% 하락함. 가공식품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4.1% 상승하며, 지난 4월 

4.1%, 5월 4.1%, 6월 4.6%에 이어 4개월 연속 4%대를 기록함.

- (개인서비스) 외식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2% 상승하였으며, 외식을 제외한 개인서비스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함.

Ÿ 정부는 기상 여건, 국제유가 변동성 등의 물가 변동 요인에 적극 대응하여 체감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발표함.

- 농축수산물·석유류 등 주요 품목 수급 상황의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한 신속 대응 예정

❙2024~2025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13&act=view&list_no=437904&tag=&nPage=1&ref_bid=203,204,205,206,207,210,211,11109,11113,11814,213,215,214,11860,11695,216,218,219,220,10820,11815,11895,11816,208,245,222,223,225,226,227,228,229,230,11321,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jsessionid=iVrr01XJJFYGNmcE3SfKR22h_hsThhz-psPHSf-a.node1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4734&menuNo=4010100


주간브리프 WEEKLY ISSUE BRIEF 

4

세계 농업·농정 동향

OECD-FAO 농업전망 2025-2034 발표❙2025-07-15 OECD

Ÿ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OECD-FAO 농업전망 2025-2034」를 공동으로 

발간함.

- OECD-FAO 농업전망은 향후 10년간 세계 농업·식량시장에 대한 수급 및 가격, 기후·환경 변화 등을 통합 분석한 

대표적 국제 보고서로, 각국의 식량안보 및 농업정책 수립에 활용됨.

Ÿ 2025~2034년 세계 곡물 생산은 연평균 1.1% 증가할 전망이며, 이 중 0.9%p는 단위 면적당 수확량 증대에서 

기인함.

- 중간소득국가(middle-income countries)을 중심으로 기술·농기자재 개선이 이루어짐에 따라 밀과 옥수수의 수

확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Ÿ 수확면적 증가율은 직전 10년 평균(0.33%)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연 0.14% 수준으로, 경지 확장보다는 생산

성 향상이 생산량 증가를 주도함.

- 농지 확장은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제한적이며, 특히 고소득국가에서는 경지 감소 추세가 지속됨.

Ÿ 2034년 기준 전 세계 곡물 소비 비중은 식량용 40%, 사료용 33%, 바이오연료 및 산업용이 나머지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 바이오연료 수요는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주도로 연 0.9% 증가할 전망으로, 비식량 수요도 곡물 수급에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됨.

Ÿ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북미보다 소 사육두수가 3배 많지만, 단위당 생산량은 1/10 수준에 그쳐 생산성 향상

을 위한 기술 투자 수요가 큼.

- 해당 지역은 국제농업개발협력의 주요 대상 지역으로 강조되며, 초지 관리, 사료 개선, 수의 서비스 확대 등의 인프라 

보완이 시급

Ÿ 인도 및 동남아 국가는 2034년까지 세계 식품소비 증가의 39%를 차지하면서, 직전 10년의 32%보다 비중이 

확대될 전망임. 반면 중국의 비중은 32%에서 13%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고령화 및 소비 정체로 수요 증가세가 둔화되는 반면, 인도·베트남·필리핀 등은 높은 경제 성장률과 도시화 

확산을 바탕으로 소비 확대 전망

Ÿ 고소득국에서는 소비자 선호 변화, 정책 유도,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지방 및 당류 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청량음료와 가공식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설탕 대체재 시장 성장과 함께 식품산업 구조 전환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https://www.oecd.org/en/about/news/press-releases/2025/07/emerging-economies-expected-to-drive-growth-in-animal-source-food-consumption-and-production-over-the-coming-decade-according-to-oecd-fao-agricultural-outlook-2025-203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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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농업·농정 동향

지속되는 폭우 및 폭염에 대응한 농업분야 피해 예방 대책 추진 ❙2025-07-21, 08-01 농림축산식품부

Ÿ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중순 이후 폭우 및 폭염으로 인한 농업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품목별 수급 동향 점검

과 함께 현장 중심의 피해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있음.

(집중호우 피해 현황 및 대응)

Ÿ 최근 집중호우(7.16~19)로 인해 전국적으로 누적 강수량이 400mm를 넘는 지역이 속출하면서, 농작물 

28,491ha가 침수되고, 가축 157만 마리가 폐사하는 등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함.

- 주요 피해 품목은 벼·논콩 등 밭작물과 수박·멜론·쪽파 등 원예작물로, 일부 지역에서는 병해 발생과 생육 지연, 상품성 

저하 등의 문제가 가시화됨.

Ÿ 농식품부는 집중호우에 따른 농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 조치를 시행 중임.

- (농작물 피해 대응) 침수지의 신속한 배수 및 병해충 방제를 위한 약제 살포, 생육 회복을 위한 영양제 공급 및 현장 

기술지원 강화

- (수급 안정 조치) 피해 품목의 수급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도매시장과 연계하여 공급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할인

행사 등 판촉 지원 추진

- (가축 보호) 축사 침수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사료·의약품 긴급 지원 및 가축 이동·구호 지원 병행

- (현장 대응체계 강화) 농협, 지자체, 산림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취약지역 중심의 농업재해 종합대응체계 가동

(폭염 피해 현황 및 대응)

Ÿ 기상청에 따르면 북태평양·티베트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며, 6~7월(7.29 기준) 평균 

최고기온은 30.0℃로 역대 1위, 폭염일수는 15일로 역대 3위*를 기록함.

- 온열질환자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7배 증가(213명→371명), 가축 133만 7천 마리 폐사 신고

- 호우 직후 급격한 기온 상승으로 일부 농작물의 작황 부진 발생

*폭염일수 역대 1위 ’94년 17.6일, 역대 2위 ’18년 15.2일

Ÿ 농식품부는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분야별 대응 조치를 시행 중임.

- (농업인 안전) 낮 시간대 작업 자제 권고, 순찰 강화(농촌진흥청, 농협, 지자체 등), 냉각조끼·쿨링타월 등 개인 냉방 

장비 제공, 행복콜센터·안부전화·마을방송 활용

- (가축 피해 대응) 축사 온도 저감을 위한 긴급 급수, 냉방장치·차광막 등 기자재 지원,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공급, 

취약 농가 집중 점검

- (농작물 관리) 생육관리협의체 운영, 영양제 살포 및 병해충 방제 지원, 살수차·물탱크·양수기 활용 긴급 급수 추진

Ÿ 농식품부는 폭우 및 폭염을 국가적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

에 주력할 방침임.

https://www.mafra.go.kr/home/5109/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G9tZSUyRjc5MiUyRjU3NDY4OCUyRmFydGNsVmlldy5kbyUzRmJic0NsU2VxJTNEJTI2cmdzRW5kZGVTdHIlM0QlMjZiYnNPcGVuV3JkU2VxJTNEJTI2cmdzQmduZGVTdHIlM0QlMjZwYXNzd29yZCUzRCUyNnNyY2hDb2x1bW4lM0QlMjZyb3c
https://www.mafra.go.kr/home/5109/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G9tZSUyRjc5MiUyRjU3NDc2OCUyRmFydGNsVmlldy5kbyUzRmJic0NsU2VxJTNEJTI2aXNWaWV3TWluZSUzRGZhbHNlJTI2cmdzRW5kZGVTdHIlM0QlMjZwYWdlJTNEMiUyNmJic09wZW5XcmRTZXElM0QlMjZyZ3NCZ25kZVN0ciUzRCUyNnN

